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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 누구 등이라고 한다든가 누구 et al.를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

이라야 한다. 한국인의 이름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모두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

열은 먼저 한글문헌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어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예: 강동단, 김천란, 천일야 (1970).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요인분석적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 20-25.

   김천란 (1975). 한국인의 언어생활, 서울, 불광사.

   Miller, G. A. (1950). Language and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Osgood, C. E. (1983). Psycholinguistics.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pp. 244-416). New York: 

McGraw-Hill.

   Werner, H., & Chandler, K. A. (1950). Experiences on sensory-tonic field.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2, 

346-350.

11. 원고를 준비할 때 지켜야 할 기타사항은 지침을 참조하며,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국심리학회지가 발

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 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량의 별쇄본을 제공받는다. 별쇄본은 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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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전기 아동의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과 지능, 만족지연의 관계

 김 연 수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4세 아동 66명을 대상으로 학령전기 아동의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 지능과

만족지연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아동의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은 특질변화에 대한 믿음 과

제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만족지연은 만족지연 과제에서 나타난 만족지연시간을 통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이 두 변인간 관련성이 지능을 통제하고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

의 지능은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비현실적인 낙

관적 믿음은 만족지연시간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낙관적 믿음이 높은 아동들은 만족지

연도 잘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아동의 지능은 낙관적 믿음 및 만족지연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아동의 지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낙관적 믿음은 만족

지연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초기 낙관성의 적응적 가치가 기존의 연

구들에서 다루어져 온 자기지각 및 지적 능력 뿐 아니라 만족지연능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어 : 낙관성,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 만족지연, 지능, 학령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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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을 배우

는 과제에 빈번히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동은 이러한 기술의 상당 부분을 아주 느리

게 습득하거나 초기에는 습득의 어려움 때문

에 실패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어린 아동이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이

나 신발끈 묶는 법을 배울 때 흔히 직면하게

되는 실패가 자기 내부의 고정적․불변적 속

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실패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 아마도 어린 아동들은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적응에 필요한 기술

들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면 미래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수많

은 시행착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여러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적응을 도와

주는 대표적인 개인적 변인 중 하나로 낙관성

(optimism)을 들 수 있다. 낙관성은 앞으로 발

생할 상황이나 결과들이 긍정적이거나 희망적

일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의미한다(Carver 

& Scheier, 2014). 여러 연구에서 낙관성은 일반

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

라(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신체적 건

강(Scheier, Matthews, Owens, Magovern, 

Lefebvre, Abbott, & Carver, 1989), 학업(Solberg 

Nes, Evans, & Segerstrom, 2009), 학업스트레스

(Chang & Sanna, 2003; Kim, Kwak, & Lee, 2015; 

Lai, 2009)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낙관성은 학령전기 아동들

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들

은 자신의 기억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Bjorklund, Gaultney, & Green, 1993), 원하기만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고 미래

를 예측하기도 한다(Lockhart, Chang, & Story, 

2002; Lockhart, Nakashima, Ninagaki, & Keil, 

2008). 이와 같은 편향은 그 어떤 연령대보다

도 아동초기에 두드러지는데, 최근 이러한

낙관적․긍정적 편향의 적응적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연수, 곽금주, 

2011; 최선영, 곽금주, 2011; Bjorklund, 2007; 

Bjorklund, Gaultney, & Green, 1993).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

음을 지니는 아동일수록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 발달을 경험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 근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학

령전기 낙관적 믿음과 긍정적 자기지각 및 지

능간 관련성에 더하여 만족지연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적응적 가치를 확인해 보고

자 하였다.

최근까지 여러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 왔다. Bjorklund 

(2007)는 어린 아동들이 자신의 실제 인지적

능력에 비해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자신의 인지적 수행을 낙관적으로 추론하는

경향을 보고한 바 있으며, Lockhart 등(2002)은

어린 아동들이 좀 더 나이든 아동이나 성인과

비교했을 때,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에 있어

서 좀 더 비현실적인 낙관적 추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이러한 어린 아동의

비현실적인 낙관적 추론은 성인들의 낙관성

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Carver와

Scheier(2014)의 낙관성은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기대를 의미하는 반면

Bjorklund(2007)와 Lockhart 등(2002)의 낙관적

추론은 자신의 능력이나 타인의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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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다 과대평가된 인지적 편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성인의 낙관성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처럼 어린 아동의 낙관적 경향도 아동의

일상에 유사한 적응적 역할을 담당할까? 이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어느 정도의 적응적

역할을 지적한 바 있다. 어린 아동의 낙관성

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Lockhart et al., 2008),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Bjorklund, 2007). 아

동은 발달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록 부정확할지라도 미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기술습득과정에

서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시행착

오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

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양한 기술습

득요구가 시작되는 아동초기에 개인이 지니는

낙관성은 적응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학령전기 낙관성의 적응적인 역할은 긍정적

인 자기지각 및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 보고되

어 왔다. 예컨대 최선영과 곽금주(2007)의 연

구에서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낙관적 믿음과

자기지각, 아동의 문제행동 및 엄마의 양육행

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의 낙

관적 믿음과 자기지각을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

의 문제행동과 엄마의 양육행동에 대해 응답

하도록 하고 이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

았다. 그 결과 아동의 낙관적인 믿음이 높을

수록 자신의 인지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나

엄마 등 사회적 수용 정도에 대한 자기지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지각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도 경감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엄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은

경우에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낙관성은 아동의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jorklund 등(1993)의 연구에서는 3~5세 아동들

을 대상으로 모방에 대한 낙관적 평가(과대평

가) 정도를 측정하고 1년 후 언어적 IQ점수와

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

에게 한 남자가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까지

공을 번갈아 받는 저글링을 하거나, 공을 각

각 45, 90, 200 cm 정도 떨어진 바구니에 차례

대로 던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아동들은 비

디오 속의 남자처럼 똑같이 모방하여야 했는

데 실제 수행을 하기 전에 스스로 얼마나 잘

모방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실제

수행과 비교하여 과대평가 정도를 측정하고

언어성 IQ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 4세 아동

의 모방에 대한 과대평가 정도는 언어성 IQ점

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5세 아동의

경우 이러한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학령전기에서도 어린 아동들의 경

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낙관적 과대평가가 지

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사람의 신체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

대하는 낙관적 편향에서도 발견되었다. 김연

수와 곽금주(2011)의 연구에서는 낙관적 믿음

과 지능간 동시기적 관련성 뿐 아니라 종단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

서는 4세 때 특질변화에 대한 낙관적 믿음 정

도와 지적 능력을 측정한 다음 7세 때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Ⅲ)를 통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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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4세 때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은 같은 시기 언어이해 능력과 상

관을 보였을 뿐 아니라 7세 때 언어성 지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지능과 낙관

성간에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리기 전에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Bjorklund 등(1993)의 낙관적 편향은 김연수와

곽금주(2011)에서 다룬 낙관적 편향과 개념적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자신의 모방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후자는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긍정적 과대평가이다. 둘째 아동

의 낙관적 편향과 지능간 관련성은 연령증가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Bjorklund 

등(1993)의 연구에서 5세의 경우 자신의 모방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한 아동이 언어지능이

더 낮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연수와 곽금주

(2011)는 신체적, 심리적 특질에서의 변화에

대한 추론을 통해 아동의 낙관적 편향을 알아

보았는데 이러한 특질은 자신이 원한다고 변

화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생물학적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능과 낙관적

믿음간 관련성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한편 낙관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강

조하는 연구자들은 두 변인간 다음과 같은 경

로를 가정한다(Scheier, Carver, & Bridges, 2001). 

첫째, 직접적인 경로로서 낙관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주의 편향’을 통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낙관

적인 개인은 긍정적인 자극을 보다 선호하는

잠재적인 주의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낙관적 주의 편향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생활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긍

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게 하며 결과

적으로 심리적 적응이 얻어지게 된다. 둘째, 

간접적인 경로가 있을 수 있다. Scheier 등

(2001)은 이 경로에서 낙관성이 능동적인 자기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낙

관적인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긍

정적인 결과와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단기

적인 실패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

행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에 직면했을 때에도 문제중심적인 대처 책략

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특히 아동들의 일상에서 사회적 환경에 적응

하거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적

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

면 낙관성과 자기조절간 관련성은 중요한 함

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아동 초

기에 두드러지는 낙관성이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Bjorklund(2007)의 주

장과도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전

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낙관성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

었다. 앞서 기술한 연구들에서도 낙관성과 자

기지각 혹은 낙관성과 지능간 관련성만이 보

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기

본적 학습기술과 생활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낙관성

간 관련성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발달심리학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전통적으로 만족지연

(delay of gratification) 과제를 통해 연구되어 왔

다. 만족지연이란 아동이 미래의 불확실한 보

상을 위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욕구를

취하지 않고 현재의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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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한다(박나영, 박영신, 2014; Mischel & 

Baker, 1975).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들

을 대상으로 낙관적인 믿음과 자기조절간 관

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낙관적 믿음

의 적응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낙관성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목표가 이

루어질 때까지 수행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통

해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Scheier et al., 2001)에 비추어, 본 연구에

서는 낙관적 믿음에서의 개인차가 만족지연

능력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효

과적인 만족지연을 위해서는 현재의 즉각적이

지만 작은 만족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감을 조절해야 하는데(Mischel et al., 1989), 

이는 낙관적인 믿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Carver(2014)

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낙관성간

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바 있지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

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기 아동의 낙관적 믿음과 만족지연간 관련

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낙

관적 믿음 및 만족지연 각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지능도 함께 측정하였다

(김혜순, 조복희, 2008; 최선영, 곽금주, 2008; 

Duckworth, Tsukayma, & Kirby, 2013). 예컨대

김혜순과 조복희(2008)는 4세 및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만족지연능력과 관련변인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지능이 유아의 만족지

연실험에서의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유의한

변인임을 보고한 바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낙관적 믿

음이 만족지연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

토함으로써, 만족지연능력의 초기 발달 과정

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낙관적 믿음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

령은 4세 4개월(4세 2개월~4세 5개월)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22%, 전문대졸 3%, 대

졸 64%, 대학원 이상 11%였으며, 어머니의 학

력은 고졸 24%, 전문대졸 8%, 대졸 63%, 대학

원 이상 5%였다.

모든 참가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

루어졌다. 연구자는 참여한 부모와 아동에게

각각 부모용과 아동용 서면 연구 설명문을 제

시하고 연구 목적 및 자료 보관과 관련된 충

분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

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추가적인 답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목적을 비롯한 모든 절차와 측정 도구에

대한 서면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가

개시되기 이전에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에 설

치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

다.

측정도구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은 최선영과 곽금주

(2007), 김연수와 곽금주(2011)에서 사용된 특

질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 과제를 통하여 측정

하였다. 이 과제는 특질 변화에 대한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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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대한 선행연구(Lockhart et al., 2002; 

2008)에서 사용된 과제를 한국 아동에 맞게

수정한 것이었다. 이 도구는 서구 뿐 아니라

일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유사

한 결과를 도출하여 아동 초기 낙관성을 측

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왔다

(Boseovski, 2010). 구체적으로 이 과제에서 아

동에게 제시된 자극은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조건(negative trait→positive trait: N.P.조건)’

과 ‘긍정적 특질의 유지조건(positive trait→

positive trait: P.P.조건)’의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

엇보다 부정적 조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동의 낙관적 세계관’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외부 세

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지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특질이 긍

정적으로 변화하는 조건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특

질이 지속되는지를 살펴보는 조건이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Lockhart et al., 2002; 2008). 즉

아동이 정말 낙관적이라면, 부정적 특질이 긍

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답하는 동시에 긍정적

특질은 긍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답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아동이 단순히 특질이

변화한다고 생각한다면, 두 조건 모두에서

변화할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에서는 긍정적 특성의 부정적 변화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과제를 처음 개발한

Lockhart 등(2002, 2008)에 따르면 아동의 낙관

적 세계관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

으며 주대상인 학령전기 아동들의 과제부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조건에는 생물학적 특질

과 심리학적 특질이 3개씩 포함되어 각기 6개

의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부정적 특질의 긍

정적 변화조건에서는 주인공이 변화하길 원하

는 부정적인 특질(예: 손가락이 하나 없는 아

이, 주근깨가 많은 아이, 눈이 나쁜 아이, 심

술궂은 아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 지

저분한 아이)이라는 6개의 짧은 이야기를 들

려주었다. 또한 긍정적 특질의 긍정적 유지조

건에서는 주인공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긍정적

인 특질(눈이 좋은 아이, 키가 큰 아이, 피부

가 깨끗한 아이, 단정한 아이, 사교성이 좋은

아이, 용감한 아이)에 대해 6개의 짧은 이야기

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5세와 10세가 되었을 때에도 각각의 특질이

유지됨을 언급하고 난 후 주인공이 어른이 되

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때 남아에게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여

아에게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각 조건의 6개 이야기는 무선적으로 아동들에

게 제시하였다.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외부의 조작이나 개입이 없었음을(병원에 가

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았다) 명시하

고 주인공이 어른이 되었을 때 모습이 어떨지

를 질문하였다.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

일지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최선영, 

2007). 일차적으로 주인공의 모습이 부정적일

지 아니면 긍정적일지를 선택하도록 한 후, 

그 정도를 동그라미 카드(∙과 ●)를 사용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부정적이라고 답한 경

우에는 아주 부정적인지(●) 아니면 조금 부정

적인지(∙)를 질문하였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경우에도 아주 긍정적인지(●) 아니면 조금 긍

정적인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아주 긍정적

인 모습이라고 답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

하였다(1~4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특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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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변화점수(N.P.)와 긍정적 특질의 긍정

적 유지점수(P.P.), 그리고 이 두 조건의 점수

를 합산한 총점(totla N.P.+P.P.)이 분석에 사용

되었다.

지능

본 연구에서는 웩슬러 유아지능검사의 1989

년 개정판인 WPPSI-R을 박혜원, 곽금주, 박광

배(1996)가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K-WPPSI를 사용하였다. K-WPPSI의 대상은 만

3세에서 만 7세 3개월된 아동이며 동작성 소

검사들과 언어성 소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작성 검사에는 모양맞추기, 도형, 토막짜기, 

미로, 빠진곳 찾기, 동물 짝짓기의 6개 하위

검사로, 언어성 검사에는 상식, 이해, 산수, 어

휘, 공통성, 문장의 6개 하위 검사로 구성되었

다. 지능지수를 산출하는 데는 동물짝짓기와

문장의 두 보충검사를 제외한 10개의 소검사

만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숙련된 검사자

가 독립적 검사실에서 각 아동을 대상으로 검

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작성 지능, 언어성 지능, 전체

지능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만족지연: Mischel과 Baker(1975)의 만족지

연 패러다임

본 연구에서는 Mischel과 Baker(1975)의 만족

지연 패러다임을 한국 아동에 적합하게 지시

문을 번안한 정영숙, 손자경(1995)의 방법을

이용하여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을 측정하였다. 

만족지연 패러다임은 독립된 실험실에서 훈련

된 실험자와 아동간 일대 일로 진행되었다.

실험실에는 탁자와 의자 2개가 마주보고 있

었으며 탁자 위에는 보상물이 담겨진 접시 2

개와 종이 놓여 있었다. 아동이 실험실을 방

문하면 실험자와 함께 라포 형성을 위한 간단

한 종치기 놀이를 한 후에 몇 가지 과자(젤리, 

초콜렛, 사탕, 캬라멜, 마시멜로우) 중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보상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젤리(50%), 초콜렛(12%), 사탕(10%), 

캬라멜(28%)의 순으로 보상물을 선호하였으며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과자는 이후 실험에서

보상물로 사용되었다. 아동이 보상물을 선택

한 다음, 실험자는 아동들에게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

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보상물 2개와 1

개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는 아동이 지연된 보상을 즉각적 보상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질문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모두

가 보상물 2개가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자가 실험실을 나가 있는 동안

기다리면 보상물 2개를 주고, 종을 울려서 실

험자를 부르면 보상물 1개를 주겠다고 설명하

였다. 실험자는 아동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물 1개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 실험실

을 나갔다. 실험자는 실험실 밖에서 기다리다

가 중간에 아동이 종을 누르면 바로 실험실로

돌아가 보상물 1개를 주었으며, 종을 누르지

않으면 15분 후 실험실로 돌아가 보상물 2개

를 주었다. 아동의 실험실에서의 모든 반응은

비디오 녹화되었다. 만족지연 실험이 종결된

후에는 아동에게 준비한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만족 지연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했던 놀이를 한 차

례 더 실시하여 아동이 느낄 수 있었던 부정

적 감정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족지연 상황에서 보인 만

족지연 시간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만족지연

시간은 아동이 연구자를 기다린 시간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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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0~900초(15분)였다. 만족지연 시간은

두 명의 평정자에 의해 측정되었다. 우선 실

험상황에서 실험자가 만족지연에까지 걸린 시

간을 초시계로 측정한 다음, 실험 가설을 모

르는 평정자 1명(심리학 전공 학부생)이 실험

상황을 촬영한 녹화 테입을 보고 아동의 만족

지연시간을 다시 초시계로 측정하였다. 이 두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체 자

료의 약 40%(총 27명의 자료)에 대하여 실험

자와 평정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평정한 후 평

정자간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r=.95이었다.

절차

모든 측정은 실험에 참여하는 아동과 보호

자들이 대학교 내에 마련된 실험실을 방문하

였을 때 이루어졌다.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

과 지능, 만족지연은 독립된 실험실에서 훈련

된 검사자와 아동간 일대일로 진행되었다. 비

현실적인 낙관적 믿음, 만족지연, 지능검사의

실시순서는 역균형화(counterbalance)되었다. 또

한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과 지능, 만족지연

과제는 각각 다른 검사자에 의해서 실시되었

다. 따라서 검사자는 본인이 담당한 측정치

이외에 다른 측정치에서 개별 아동의 수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결 과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 만족지연, 지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차

적으로 각 변인에서 성별 간에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

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 성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간 상관 분석을 실시하

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과 지능, 만족지연간

관련성

학령 전기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과 지능, 

만족지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간 상관을 구하고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낙관적 믿음은 언

어성 지능, 전체 지능, 만족지연 시간과 유의

평균 (표준편차)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N.P. 5.30 ( 5.99)

P.P. 19.91 ( 5.33)

total N.P.+P.P. 25.20 ( 8.85)

지능

(K-WPPSI)

동작성 지능 107.85 (14.20)

언어성 지능 102.74 (15.31)

전체 지능 105.87 (14.08)

만족지연 시간(초, 0~900) 234 (206)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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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우선 낙관적

믿음과 지능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정적 특

질의 긍정적 변화점수는 언어성 지능 및 전체

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언어성 지능

r=.31, p<.05, 전체 지능 r=.37, p<.05. 비현실

적인 낙관적 믿음 총점은 전체 지능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9, p<.05.

분석 결과 낙관적 믿음과 만족지연간 관련

성도 유의미하게 얻어졌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점수는

만족지연시간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41, 

p<.01. 유사한 양상이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

총점과 만족지연사이에서도 관찰되었다 r=.38, 

p<.05.

한편 지능과 만족지연간에도 유의미한 상

관이 있었는데(표 2), 동작성 지능과 만족지

연 r=.31 p<.05, 전체지능과 만족지연 r=.42, 

p<.05 사이에서 정적 상관이 얻어졌다. 만족지

연과 관련하여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동이 낙관적 믿음이 강할수록, 또한 동작성

지능과 전체 지능이 높을수록 만족지연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과 지능을 사용한 만

족지연의 예측

상관분석 결과 낙관적 믿음 총점, 전체 지

능, 만족지연시간 간 유의미한 상관이 얻어졌

으므로 낙관적 믿음과 지능이 만족지연을 의

미 있게 예측할 수 있는지와 그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회귀분석에서는 지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낙

관적 믿음이 만족지연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만족지

연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단계 1에서는

통제 변인으로 전체 지능을 투입하였고, 단계

2에서는 낙관적 믿음 총점을 추가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간 다중

공선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는 0.1 

이상, VIF는 10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

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

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투입된

전체 지능은 만족지연을 17% 설명하였으며, 2

단계에서 투입된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은

1 2 3 4 5 6 7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1. N.P. -

2. P.P .62** -

3. total N.P.+P.P. .71** .62** -

지능

(K-WPPSI)

4. 동작성 지능 .29 .12 .25 -

5. 언어성 지능 .31* .22 .21 .52* -

6. 전체 지능 .37* .23 .39* .61** .62** -

만족지연 7. 시간 .41** .24 .38* .31* .21 .42** -

*p<.05, **p<.01 

표 2. 낙관적 믿음과 지능, 만족지연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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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유의미한 추가 설명력을 보였다. 비현실

적인 낙관적 믿음은 전체 지능을 통제한 후에

도 만족지연에 고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

다(β=.26, t=2.75, p<.01). 즉 지능을 통제하였

을 때에도 아동의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은

여전히 만족지연을 유의하게 예측하여서 아동

이 낙관적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질수록 더

오랜 시간 만족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기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

음의 적응적 가치를 자기조절, 특히 만족지연

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학령전기 아동 66명의 낙

관적 믿음, 만족지연을 측정하여 그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이때 낙관적 믿음과 만족지연 모

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지능을

통제한 이후에도 관련성이 유지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4세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강

할수록 만족지연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어린 아동들은 그들이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수의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엄청

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참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발달과업을 학습

해야 할 시기에 아동들이 다양한 사회적, 학

업적 실패를 경험할 때조차도 목표 성취를 위

해서 매진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만든다. 이

것은 학령전기의 낙관적 경향이 비록 정확하

지는 않을지라도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Bjorklund, 1997; Bjorklund & Green, 1992; 

Lockhart et al., 2002).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낙관적 믿음은 언

어성 지능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

데, 이는 낙관성이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연수, 곽금주, 2011; 최선영, 

곽금주, 2007; Bjorklund et al., 1993; Snyder et 

al., 1997). 낙관적 믿음을 강하게 보이는 아동

들은 지속적인 시행착오적 도전을 통해 지적

인 탐색을 지속할 기회를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탐색은 아동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양의 인지적 자극을 경험하도록 하여

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는 상관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었으므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동들이 문제해결상황에서 비교적 많

은 성공을 경험해 왔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

로 과제상황에서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낙관적

모형 독립변인 R2 ∆R2 ∆F β t

1 전체 지능 .17 7.98** .24 2.63**

2
전체 지능

비현실적인 낙관적 믿음(total N.P.+P.P.)

.21 .08 15.92** .18

.26

1.89**

2.75**

**p<.01

표 3. 만족지연시간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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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를 유지했을 경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낙관적 믿음 점

수와 부정적 특질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믿는 정도는 언어성 지능과 유의한 상관이 있

었으나 동작성 지능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지어 해석할 필

요가 있다. 언어성 지능은 동작성 지능과 비

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후천적인 경험 요소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지적 측면이라 할 수 있

다(Caniyez & Watkins, 1998). 상식, 공통성, 어

휘, 이해 등의 언어성 지능에 포함되는 소검

사들은 학습이나 사회화와 같은 경험의 영향

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이러한 학습과

사회화에 있어서 어린 아동들이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는 것은 참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특질이 긍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믿는

정도는 지능과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

다. 이처럼 낙관적 믿음의 구성요소 각각과

지능간 관련성이 상이하게 나타난 점에 대해

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지능은 만족지연과도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

으로 지능과 만족지연간 정적 상관을 보고하

였던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는 결과였다(김혜

순, 조복희, 2008; Duckworth et al., 2013). 예컨

대 김혜순과 조복희(2008)는 만족지연능력과

관련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알아본 결과

아동의 만족지연실험에서의 통과여부를 결정

짓는 변인으로 지능, 특히 동작성 지능을 밝

혀낸 바 있다. 이러한 관련성에 대하여 김혜

순과 조복희(2008)는 지능을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계획하며 다른 존

재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뿐만 아니라 사고와 추론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만족지연을 위

해 필요한 억제조절능력과 관련이 될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지능

및 동작성 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만족지연

을 잘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낙관적 믿

음은 지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만족지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지능은 아동의 만족지연과 매우 밀접한 관련

성을 지니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이와 같은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비현실적

인 낙관적 믿음은 만족지연에 고유한 설명력

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이 낙관적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질수록 더 오랜 시간 만족을 지연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cheier 등

(2001)이 주장한 것처럼 낙관성이 능동적인 자

기조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적응과

성취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초기 아동들의 낙관성의 적응적

가치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김연수, 곽금주, 

2011; 최선영, 곽금주, 2007; Bjorklund et al., 

1993; Snyder et al., 1997)에 더하여 만족지연과

같은 자기조절 능력과 낙관성이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한 것이다. 즉 학령전기 높은 낙관적

믿음을 보인 아동들은 즉각적이지만 작은 보

상물을 취하지 않고, 만족을 지연할 때 경험

할 수 있는 불편감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결

과적으로 지연되었지만 큰 보상물을 얻는 경

향이 있었다. 물론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상

관설계였음을 감안한다면, 만족지연을 잘 하

는 아동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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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인

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비현실적이더라도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만족지연이나

지능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낙관적

믿음은 신체적, 심리적 특성이 원하는 방향으

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통해 측

정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생물학적 개념

과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

다. 즉 낙관적인 믿음의 적응적 가치는 연령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생물학적

지식의 발달이 어느 정도 진행된 아동중기에

는 비현실적인 낙관적 신념이 반드시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시행착오적 시

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Bjorklund & Green, 1982). 요컨대 비현실적 낙

관적 믿음의 적응적 가치는 반드시 연령과 발

달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낙관적 믿음

의 적응적 역할이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는지, 어느 연령대에는 역기능

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관적 믿음이 강할수

록, 또한 지능이 높을수록 만족지연을 잘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역의 관계도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 차례의 측정시기

에 걸쳐 낙관적 믿음과 만족지연간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인과적 관련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

는 학령전기 중 만 4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낙관성이 학령전기에 가장 강

력하기는 하지만 연령에 따라 발달적 변화가

보고된 바 있다. 즉, 낙관적 편향은 4세경 나

타나기 시작하여, 6-7세 경 최고조에 달하고

10-11세경에는 약화된다(Boseovski & Lee, 2006). 

아울러 학령전기에 두드러지는 낙관적 편향의

적응적 측면은 이 시기에만 특정적일 가능성

이 있다. 어린 아동들이 수많은 기술을 처음

습득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해 가지는 긍정

적인 기대는 수많은 시행착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적 편향은 개인이 성장하

면서 점차 감소되는데 이러한 감소도 나름대

로 적응적 가치를 지닌다. 낙관적 편향의 감

소는 더 이상 불가능한 목표 추구를 단념시키

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Robins & Beer, 2001).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낙관적 믿음과

만족지연능력간 관련성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

관련성을 지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낙관적 믿음과 만족지연에 대한 관련성을 탐

색해 보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으나 여기

에서부터 더 나아가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를 확장하여 두 변인간 관련성을 살펴

본다면 낙관성의 발달적 경향과 관련 변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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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among Children’s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s,

intelligence, and delay of gratification in preschoo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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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s, intelligence and delay of 

gratification at early childhood. Sixty-six children participated at the age 4. The level of optimistic belief 

was measured using the malleability of negative traits and stability of positive traits over time and 

children's intelligence by K-WPPSI and children's delay of gratification was measured by the marshmallow 

task(Mischel & Baker, 1975). Our results revealed that high optimistic belief at early childhood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longer delay of gratification. This study examined optimistic belief at early 

childhood not as a psychological deficit but as a positive strength and proved that this trait was related 

with self-regulation such as delay of gratification.

Key words : optimism,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 delay of gratification, intelligence, presch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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